
중국방직공업협회-신소재개발에 주력 

 

중국방직공업협회는 북경에서 전국방직산품개발공작회의(全國紡織産品開發

工作會議)를 개최하고, WTO(世界貿易機構)에 가맹함으로써 가일층 수출증대

를 위하여 소재개발에 전력을 동원하여야 하므로 과제(課題)마다 전국의 유

력(有力)한 22사를 개발거점으로 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은 섬유제품의 수출증대에 주력한 결과 국제 시장에서 세계 

제1의 섬유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아직 수출상품이 중저가품에 머물고 있어, 

신제품의 개발능력 부족이 중국섬유산업의 약점임을 절감하고, 방적, 제직, 

제편, 염색가공의 소재업계와 어패럴업계가 서로 제휴하여 전체 경쟁력을 강

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도의 섬유제품 생산액 중 신개발 상품

은, 전공업제품 중 신개발 상품이 9.8%인데 이 보다도 낮은 수준인 3.7%에 

불과하여, 국가경제무역 위원회는 국가 프로젝트로 염색가공의 레벨·업

(level-up)을 담당하고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연간 수출액이 2,000만불＄ 이상의 큰 어패럴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

원하여, 현재 차별화소재 사용비율이 15%인 것을 25%로 올리고 국산소재 사

용비율도 현재 40%인 것을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소재 개발거점으로 선발된 22개의 화합섬, 방적, 직포, 니트, 염색가공 

등의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방직개발센터(國家紡織開發Center)”가 중심이 되

어 공동개발이나 정보교환, 트렌드분석, 검사기준의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10.5계획이 완료되면 “섬유강국(纖維强國)”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